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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부모의 우울에 대한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커플관계분석을 활용하여

한정원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Family Interaction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of Parents in School Age: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Han Jeong Won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학령기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여 학령기 
부모의 우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 년도(2014년)의 1,475쌍의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가설 중 3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에 자기 효과(어머니 β=0.47, p<0.001; 아버지 β=0.47,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β=-0.19, p<0.001)과 자아존중감(β=-0.46, p<0.001)은 우울에 자기효과는 
있으나 아버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β=-0.42,
p<0.001)과 자아존중감(β=-0.21, p<0.001)은 우울에 자기효과는 있으나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자아존중감(β=-0.15, p=0.011)만이 어머니의 우울에 상대
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우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령기 부모의 우울에 대한 영양요인
들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 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부모의 우

울을 조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about the depression of parents with school-aged children 
by identifying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family interaction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parents with
school-aged children. Data on 1,475 pairs from the Wave 7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18.0 program and the AMOS 18.0 program. From the analysis of a hypothetical model, parents' family 
interaction exerted an actor effect on self-esteem. Mother's family interaction and self-esteem exerted an actor effect 
on depression; however, the partner effect on father's depres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ther's family 
interaction and self-esteem exerted an actor effect on depression; however, the partner effect of father's family 
interaction on mother's depres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only father's self-esteem exerted a partner effect
on mother's depress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ffecting factors of depression in school-aged 
parent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depression of the child, were identified and the basic data of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parents'.  It is expected that clinical nurses will be used as data to convey professional knowledge
to control parent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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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여성의 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현황은 20세 후
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혼 및 출산, 육아와 관련
하여 3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하다 다
시 증가하는 M자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1]. 여성의 취업
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육아와 

가사 문제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구역으로 변화되었고,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부모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다양

한 역할을 경험하고 있다[2].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부
모의 경우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까

지 지니고 있지만 바쁜 사회생활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

녀들과의 접촉의 시간이 감소하면서 올바른 양육에 대

한 부담감을 호소하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경험하

고 있다[3].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
고 장기화가 되면 부모는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

고, 부모의 우울은 자녀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뿐
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

인이 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에 대한 간호에는 부모에 

대한 간호 중재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4].
아동의 성장·발달과 관련이 있는 부모의 우울은 자녀

에게도 전이될 수 있으며, 특히 부부는 상호역동성이 강
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면 

가족 전체로 우울이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5].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우울의 자기효과와 

더불어 상대방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모의 우울을 조절하기 위한 요인들도 상호작용에 대

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6]. 학령기 부모의 우울
은 영향요인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7], 최근에는 가족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 상호
작용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 및 유대를 나타내

는 가족 응집력과 스트레스에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 규

칙을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가족 적응

성을 포함하고 있다[8].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관계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여 가

족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효과

가 크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

는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와 양육 부담감도 가족 간 상호

작용이 원활하면 부모의 우울은 감소하게 되고[9],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은 인간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

는 사회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10]. 
스트레스-취약성 모델[11]과 스트레스-저항 모델[12]

에 의하면, 동일한 스트레스에도 우울의 정도는 개인차
가 있으며, 우울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이 낮은 사람들과
는 다른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
한 이론적 근거는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유

발하거나, 완충시키는 인지변인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지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강조가 되고 있다[13]. 
인간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가치 있고, 중
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는 동
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이 될 것

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거부, 자기멸시,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서적 장애를 경험
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14]. 한국의 기혼 여성들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15]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
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한 바 있고, 한국과 일본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와 미국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6]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기혼 여성의 우울을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우울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 갈등과 우울의 관계[17], 우울
과 양육태도와 관계[18],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19]를 확인한 연구들이 보고되었고, 국외의 연구들로는 
부부간의 만족도,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20], 부
모의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21]를 확인한 연구들이 보
고된 바 있다. 그러나 부모의 우울은 상호전이성이 강한 
속성이 있고 부모의 우울은 가족의 상호작용과 자아존

중감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근거로 하여 
부모의 우울에 대한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자

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령기 부모의 우

울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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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2014) 7차 년도 자료를 활용
하여 학령기 부모 우울에 대한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

중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우울에 대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한다.
2)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정도
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다.

5)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 년도(2014년) 조사 자료
를 활용하고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학령기 

부모의 우울에 대한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자

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

계 연구이다[Figure 1].

Fig 1. The model of research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2014) 7차 년도의 본조
사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475쌍
의 부모를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경로분석에서 

표본 수는 최소 200명 이상이 적합하므로[22], 본 연구
에서 1475쌍의 부모는 경로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표본 수로 확인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들은 한국아동패널(2014) 7차 년
도에서 측정된 항목들의 일부로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였다.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
에 공통으로 구성된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아
동의 연령, 결혼유지 기간을 선정하였다. 

2.3.2 가족 상호작용

가족 상호작용은 Olson [23]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한
국아동패널 조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된 총 14문
항(2개의 하위요인: 응집성의 균형과 유연성의 균형)으
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
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
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Olson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4-0.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91(어머니)과 Cronbach’s α = 0.92(아
버지)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24]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맞게 번역 및 
수정·보완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
점), 대체로 그렇다(4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하며, Rosenberg [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Guttman scale coefficient of reproducibility 0.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89(어머니)과 Cronbach’s α = 0.87(아버지)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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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75 dyads)

Variables Category Mother Father
n % n %

Age (yr)

<30 28 1.9 5 0.3
30-35 522 35.4 234 15.9
36-40 708 48.0 717 48.6
≧41 217 14.7 519 35.2
M±SD 36.81±3.69 39.27±3.99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5 0.3 7 0.4
high school 425 28.8 391 26.6
College 406 27.5 299 20.3
Over bachelor's degree 635 43.1 772 52.3
Non-response 4 0.3 6 0.4

Occupation

Manager or white collar job 443 30.0 683 46.3
Service sector or sales person 127 8.6 195 13.2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3 0.3 19 1.3
Engineer or machine fabricators 28 1.9 352 23.9
Simple labor 36 2.4 36 2.4
Unemployed (Include student and housewife) 833 56.5 65 4.4
Others & non-response 5 0.3 125 8.5

Family income
(Ten thounsand won)

≦300 406(27.5)
301-400 399(27.1)
401-500 332(22.5)
≧501 338(22.9)
M±SD 446±199.82

Age of Child (month) M±SD 75.09±1.42

Marriage period (month)

<96 489(33.2)
96-120 423(28.7)
>120 557(37.8)
Non-response 6(0.4)
M±SD 119±38.0

M=Mean, SD=Standard deviation

2.3.4 우울

우울은 Kessler 등[25]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한국아
동패널 조사의 목적에 맞게 번역 및 수정·보완된 총 6개
의 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안 느낌(1점),별로 안 느낌
(2점),종종 느낌(3점),대체로 느낌(4점),항상 느낌(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Kessler 등[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 0.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92(어머니)와 
Cronbach’s α = 0.93(아버지)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아

동패널(http://panel.kicce.re.kr)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 받았으

며, 제공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민감한 자료
들은 삭제된 상태로 제공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K대학
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KU IRB 
2017-0026-01) 시행되었다. 자료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입력, 및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과 
AMOS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고,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들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
감, 우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분석을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고,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부트스트랩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평균 연령 36.81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 
39.27세이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이
상자가 635명(4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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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level of between mother and father                  
 (N=1475 dyads)

Variables
Mother Father

M±SD Skewness Kurtosis M±SD Skewness Kurtosis 
Family interaction 3.78±0.53 -0.81 2.38 3.82±0.56 -0.58 2.17
Self-esteem 3.73±0.60 -0.38 0.11 3.81±0.55 -0.15 -0.33
Depression 1.92±0.74 0.73 0.41 1.86±0.74 0.99 1.51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1475 dyads)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1: Family interaction (Mother) 1
X2: Self-esteem (Mother) 0.47* 1
X3: Depression (Mother) -0.45* -0.59* 1
X4: Family interaction (Father) 0.56* 0.29* -0.32* 1
X5: Self-esteem (Father) 0.25* 0.28* -0.26* 0.47* 1
X6: Depression (Father) -0.26* -0.22* 0.37* -0.43* -0.53* 1
M=Mean, SD=Standard deviation, *p<0.001

버지의 경우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가 772명(52.3%)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전업 주부를 포함한 무직이 833명(56.5%), 아버지의 경
우는 관리자 혹은 사무직인 대상자가 683명(4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평균 446만원
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평균 만 연령은 75.09개월이며, 
부부의 평균 결혼 유지기간은 119개월로 나타났다
[Table 1]. 

3.2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

울의 정도

각 측정변인은 왜도의 절대값은 2를 넘지 않고, 첨도
의 절대값은 4를 넘지 않아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은 평균 3.78점, 자
아존중감은 평균 3.73점, 우울은 평균 1.92점으로 나타
났다.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평균 3.82점, 자아존중
감은 평균 3.81점, 우울은 평균 1.86점으로 나타났
다.[table 2]. 

3.3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

울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은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은 모두 0.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에 미

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NFI=0.99, 
CFI=0.99, TLI,=0.99, RMSEA=0.01로 확인되어 전반적
인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가설 중 3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에 자기 
효과(어머니 β=0.47, p<0.001; 아버지 β=0.47, p<0.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β
=-0.19, p<0.001)과 자아존중감(β=-0.46, p<0.001)은 우
울에 자기효과는 있으나 아버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β=-0.42, p<0.001)과 
자아존중감(β=-0.21, p<0.001)은 우울에 자기효과는 있
으나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β=-0.15, 
p=0.011)만이 어머니의 우울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부모의 가족 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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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es of variabl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N=1475 dyad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β B S.E C.R p
Family interaction (Mother) ----> Self-esteem (Mother) 0.47 0.54 0.03 20.78 <0.001
Family interaction (Father) ----> Self-esteem (Father) 0.47 0.50 0.02 20.59 <0.001
Family interaction (Mother) ---->

Depression (Mother)

-0.19 -0.26 0.04 -6.86 <0.001
Self-esteem (Mother) ----> -0.46 -0.57 0.03 -19.97 <0.001
Family interaction (Father) ----> -0.05 -0.07 0.03 -1.90 0.057
Self-esteem (Father) ----> -0.15 -0.17 0.03 -2.53 0.011
Family interaction (Mother) ---->

Depression (Father)

-0.02 -0.03 0.03 -0.73 0.464
Self-esteem (Mother) ----> -0.03 -0.04 0.02 -1.38 0.166
Family interaction (Father) ----> -0.42 -0.30 0.04 -7.35 <0.001
Self-esteem (Father) ----> -0.21 -0.56 0.03 -16.94 <0.001
CR=Critical ration, S.E=Standard error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the hypothetical model    
(N=1475 dyad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Family interaction (Mother) ----> Self-esteem (Mother) 0.47(<0.001) 0.47(<0.001)
Family interaction (Father) ----> Self-esteem (Father) 0.47(<0.001) 0.47(<0.001)
Family interaction (Mother) ---->

Depression (Mother)

-0.19(<0.001) -0.22(0.010) -0.41(0.015)
Self-esteem (Mother) ----> -0.46(<0.001) -0.46(<0.001)
Family interaction (Father) ----> -0.05(0.057) -0.03(0.133) -0.08(0.112)
Self-esteem (Father) ----> -0.15(0.011) -0.15(0.011)
Family interaction (Mother) ---->

Depression (Father)

-0.02(0.486) -0.02(0.179) -0.04(0.102)
Self-esteem (Mother) ----> -0.03(0.166) -0.03(0.166)
Family interaction (Father) ----> -0.42(<0.001) -0.20(0.010) -0.58(0.014)
Self-esteem (Father) ----> -0.21(<0.001) -0.21(<0.001)

시한 결과,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자아존
중감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우울에 직·간접 효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아
버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아버지의 우울에 직·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우
울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2014) 7차 년도 자료를 활용
하여 학령기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
감,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부모의 자

아존중감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부모가 인지하는 자아존중감과 자

녀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결

과와 유사하다. 가족의 상호작용은 생의 고난에 대한 내
적 통제감, 삶에 대한 의미부여, 새로운 경험을 학습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도전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족의 내적 

힘과 내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27], 가족 상호작용이 
극대화 되면 가족은 상호 지지도가 높아지게 되고, 자신
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28].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환된 아동을 
둔 부모들은 아동이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고, 문제해결
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부모 역할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

스 및 부모 역할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자

아존중감이 낮아 질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정신적 건강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29], 학령기 아동을 접하는 의료인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족 상호작용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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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 상호작용은 
부모의 우울에 자기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
방의 우울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부
모를 커플관계로 설정하여 가족 상호작용과 우울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미비하여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우울과 가족 상호작용은 개인이 인지하는 정
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30], 행동이 아닌 인지의 변화
만으로는 상대방의 우울 감소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 상호작용은 우
울 감소에 자기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이와 관련된 간호 중재나 교육은 학령기 부모의 우울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에는 부모의 자아존

중감이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우울에는 자아존중감이 자기효과만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31]에서 부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대해 자기효과만 있다는 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그러나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

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우울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가
정 혹은 부부 관계에서 갖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남편

의 긍정적인 태도가 아내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Rosenberg[24]와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에서도 자아존중
감은 부부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요인들이라고 강

조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

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우울 감소에 자기 효과가 
있으며, 특히 가족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우울 감소에 
대한 총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

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

는 것도 학령기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가 인

지하는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 인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의 정신건강 요인을 조절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인지적이고 심
리적인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하기 때문에 횡단적인 연구가 아닌 종단적인 연구들로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 년도(2014년) 자료를 활
용하고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
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 결과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은 부

모의 우울을 낮추는데 자기 효과가 있으며, 아버지의 자
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우울을 낮추는데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호관계가 긴밀한 학
령기 부모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상호

작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중재 방안들을 마련

하여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

하며,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과 적용도 부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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